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４ 활동을 시작한 경위 

현재, 추잉 껌이 그 독특한 맛, 싼 가격과 기능으로 세계를 풍미하는 식품이 

되었다. 그러나, 추잉 껌은 분해되지 않으므로 다른 식품과 달라 인간의 

소화기관에 흡수되지 않는다. 따라서 씹은 후의 추잉 껌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은 

채 버려지면, 그것은 환경을 죽이는 꼴이 된다. 추잉 껌의 주요 성분・화학성질을 

조사해, 용해 시험을 한 결과, 대다수의 추잉 껌은 용해되기 어렵다는 결론이 

나왔다. 앞으로 문제점 및 과제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좋은 용해 방법을 발견해, 

추잉 껌이 또 다시 환경 킬러가 되지 않도록 하여 우리 지구 환경에 도움을 

주게 될 것을 기대한다. 

 

５ 발표 요지 

통계에 따르면 추잉 껌은 세계 각지에서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지만, 많은 추잉 

껌이 씹은 후 쓰레기가 되고 있다. 환경을 더 보호하기 위해 우리들은 추잉 껌을 

용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 연구를 실시했다. 

(1) 자료수집을 해서 주요 성분을 밝힌다. 

ㄱ 각종 추잉 껌의 주요 성분 

①초산에틸렌수지와 천연수지를 주요 성분으로 하는 추잉 껌 기초제 

②α아밀라제 분해 액체 변성 전분 

③설탕  ④포도당  ⑤착색제  ⑥향료  ⑦엿 

ㄴ 성분의 성질 

①초산에틸렌수지：별명 에틸렌기초산에스테르. 무색가연액체로 강렬한 향을 

지니고, 증기가 눈을 자극한다. 물에 조금 녹고, 대다수의 유기 용해제에 

녹는다.[1] 

②천연수지（소나무기름）：황색으로 투명 조각 수지 혹은 덩어리 수지. 물에 

녹지 않고, 알코올, 빙초산, 기름류에 쉽게 녹는다.[2] 

③천연수지：정제품은 흰색이나 엷은 황색. 물에 잘 안 녹고, 알코올과 

에테르에 녹고, 토르엔, 벤젠, 정유, 석유에스테르나 사염화탄소 등에 쉽게 

녹는다.[2] 

④향료（박하기름）：아시아박하라고도 한다. 상온에서는 엷은 황색이나 엷은 

황록색을 띠는 액체.[2] 

⑤액체변성전분：일반적으로 포도당, 맥아당 등 단당류 이당류를 6%～7%, 

올리고당을 50%～60%포함. α아밀라제 분해의 액체변성전분이 물을 포함한 

상태에서 점착작용을 한다. 추잉 껌의 내부에 존재, 점착작용이 있어 추잉 

껌끼리 달라붙거나 딱딱해지는 걸 막는 효과가 있다.[3] 



 

 

(2) 시험 방법 

성분의 성질을 바탕으로 용해할 용해제를 고른다. 선택한 용해제：사염화탄소, 

알코올, 빙초산, 벤젠 등. 초산에틸렌수지의 증기가 눈을 자극하므로 가열, 

태우는 방법은 사용할 수 없다. 따라서 가늘고 긴 추잉 껌을 직접 용해제에 넣어 

그 변화를 관찰하기로 했다. 

(3) 기자재와 시약 

기자재：시험관, 시험관 집게 

시약：알코올, 빙초산, 사염화탄소, 벤젠 

재료：씹은 후의 가늘고 긴 추잉 껌 

(4) 시험 과정과 현상 

ㄱ 씹은 후의 추잉 껌을 조금 떼어 시험관에 넣고, 소량의 알코올을 넣어, 

가볍게 흔든다. 소량의 기포가 나타나고 추잉 껌이 작아진다. 계속해서 

알코올을 넣었지만 변화는 없다. 

ㄴ 씹은 후의 추잉 껌을 조금 떼어 시험관에 넣고, 소량의 벤젠을 넣어, 가볍게 

흔든다. 투명한 용액이 혼탁해지고, 추잉 껌이 작아진다. 계속해서 벤젠을 

넣었지만 변화는 없다. 

ㄷ 씹은 후의 추잉 껌을 조금 떼어 시험관에 넣고, 소량의 빙초산을 넣어, 

가볍게 흔든다. 투명한 용액 속에 흰색 침전이 보이고, 추잉 껌이 작아진다. 

계속해서 빙초산을 넣었지만 변화는 없다. 

ㄹ 씹은 후의 추잉 껌을 조금 떼어 시험관에 넣고, 알코올, 벤젠, 빙초산, 

사염화탄소 순으로 넣어, 10 분을 방치하자 추잉 껌은 용해되지 않았다. 

ㅁ 씹은 후의 추잉 껌을 조금 떼어 시험관에 넣고, 소량의 사염화탄소를 넣는다.   

투명한 용액이 혼탁해지고 추잉 껌이 작아진다. 혼탁해진 용액을 제거하고  

계속해서 사염화탄소를 넣고 끊임없이 흔들자 투명한 액체가 다시 혼탁해지고  

추잉 껌이 다시 작아진다. 몇 번이고 반복하자 추잉 껌이 서서히 작아져  

용해된다. 

(5) 시험 결과와 결론 

가늘고 긴 추잉 껌은 상온 상압에서 사염화탄소와 반응, 용해된다. 

(6) 연구 후의 결론과 교류 

이 연구를 더욱 진행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, 여태까지의 문제점, 향후의 

과제를 밝혔다. 

ㄱ 본 연구는 가늘고 긴 추잉 껌의 용해 문제만을 해결했지만, 다른 종류의 추잉 

껌에도 같은 효과가 있을지 확실치 않다. 

ㄴ 가늘고 긴 추잉 껌을 녹이는 약품 중에서 사염화탄소는 독성을 지니므로 

다른 시약을 대신 사용할 수 없을까? 

ㄷ 본 연구에서 사용한 추잉 껌은 씹은 직후의 것이지만, 장시간 방치된 것도 

용해될지 계속해서 연구가 필요하다. 

ㄹ 먹을 수 있는 추잉 껌 개발이 가능하지 않을까? 

ㅁ 추잉 껌을 건축, 장식재 등 생산, 생활에 유익한 재료로 사용할 수 없을까?  


